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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노총, 시민사회와 정의로운 전환 공동선언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9월 13일(화), 그룹인재개발실 원주 연수원에서 유통채널관리, BIZ영업, ICT 인프라기술 분야 총 132명의 신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. ��노동조합의 역할 및 조직소개와 KT복지제도 등을 설명하는 이번 교육에서 최장복 위원장은 먼저 “코로나 19 재난이 계속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취업에 성공해 KT와 인연 맺게 된 것을 축하 드린다”고 인사했다.   ��이어 “여러분은 입사와 동시에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KT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”며 “노동조합 은 1만 6천여 전 조합원을 포함해 주니어 조합원의 권익향상에도 주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”고 당부했다. ��한편 최장복 위원장은 앞서 강원고객본부지부, 강원엑세스운용센터지부, 원주지부, 춘천지부 등의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공유 했다. ����한국노총이 산업전환 과정에서 불거지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바로잡는 활동을 본격화한다.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을 알리는 토론회와 포럼, 대시민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.��한국노총은 14일 회원조합 정책담당자회의를 열고 노동이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.��기후위기는 산업구조 변화를 앞당겨 신산업· 신기술 일자리를 늘리기도 하지만 노동집약산업 축소로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. 고용위기 와 실업위기를 겪는 계층은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.��노동계는 정부와 사용자 주도로 산업구조 개편이 본격화하면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. 국회도 이 같은 평가를 수용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불거지는 고용 문제를 다루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. ��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오후 ‘산업전환시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 등을 위한 입법공청 회’를 연다.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, 이수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,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을 논의할 예정이다.��출처 : 매일노동뉴스(http://www.labortoday.co.kr)�





신입 조합원 대상 노동조합 교육 실시 �위원장, “신입 조합원의 든든한 울타리 되겠다” 관심과 참여 독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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